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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시점 : 배포 즉시 보도 가능 / 배포 : 2024. 4. 18.(목)

공공임대주택 면적기준은 1～2인 가구의 
넓은 주택 입주를 배제하는 것이 아닙니다.

□ 정부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자녀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적의 공공

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세대원수를 고려한 공급면적 기준을 

마련하였습니다.(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, ’24.3.25)

□ 금번 제도개선은 혼인・출산가구가 자녀 양육 등에 불편이 없도록 보다 

넓은 면적의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, 1인 

가구 등의 넓은 면적 주택 입주를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.

 ❶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인 1~2인 가구 등을 포함한 모든 임차인의 

재계약에 대해서는 면적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.

 ❷ 신규 입주신청자의 경우에도 단지 내 세대원수에 맞는 면적의 주택이 

15% 미만일 때에는 1인 가구도 넓은 면적 주택에 입주가 가능*합니다. 

   * 예시) 45㎡～60㎡으로만 구성된 임대주택으로 1～2인 가구에 해당하는 주택이 없는 경우 

          별도기준 운영가능(1인: ～50㎡ / 2인: ～55㎡ / 3인: 51～56㎡ / 4인 이상: 55㎡～)

 ❸ 입주자 선정 후 남은 주택은 면적기준과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.

□ 앞으로 신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은 보다 넓은 면적으로 공급하여 면적에 

따른 국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할 계획이며, 

  ㅇ 제도 운영과정에서 공급 사례, 미비점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

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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